
<동북조선초중급학교> 졸업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
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에 정진하여 졸업의 큰 영광을 

안은 김령화 학생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시 한 번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

다. 김령화 학생의 졸업은 본인의 노력 이외에도 윤종철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

교직원, 선·후배 학생, 학부모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

라 생각하며 오늘의 졸업식이 있도록 헌신하고 노력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

마음을 전합니다.

졸업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.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김령

화 학생이 꿈꾸어 왔던 희망을 위해 다시 한 번 준비하고 뛰어야 할 때입니다. 

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김령화 학생이 우리 민족

을 대표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노력한다면 그 어떠한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

있을 것 입니다.

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로 <동북조선초중급학교>와 <조계종>이 우연히 맺어진 

인연이지만 피를 나눈 같은 동포로서 그 어떠한 인연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

있습니다. 일본 사회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자 

헌신하는 <동북조선초중급학교>의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. 

다시 한번 <동북조선초중급학교>의 졸업식을 축하하며, 졸업생인 김령화 학생

의 노고를 치하합니다. 윤종철 교장선생님 및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

하며 <동북조선초중급학교>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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